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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要內容

▣ 9.11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 관점에서 일시적이었던 것으
로 평가되나,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중·장기적으로 지속되
고 있는 영향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9.11 테러사태가 단기적으로 미국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,
미국경제는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2002년 들어 회복되는 모
습을 보였음.

-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수행 , 본토방위 등에 대한 지출확대와 조세감면정책 등으
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

미칠 것으로 전망됨.

▣ 9.11 테러사태의 영향이 일시적인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관리 및 지배구조
(Corp orate G ov ernance), 회계업무의 불투명성 , 기업의 수익성 저하 , 경상수지적
자 확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.

▣ 현재 미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요인들이 단기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

로 판단되어, 향후 미국경제는 당분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지도 회복되지도 않
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.

對 外 經 濟 政 策 硏 究 院



1. 서론

□ 오는 9월 11일로 9.11 테러사태는 1주년을 맞게 되는바, 미국 뉴욕과 워싱턴

에 발생하였던 동시 다발 테러사태는 미국의 정치·경제·사회·외교 등 전

부문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쳤음 .

- 본토공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은 3,052명1)의 인명피해를

경험하였으며, 10월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이 감행되면서 테러와의 전쟁

을 수행하게 되었음.

- 9.11 테러사태로 말미암아 국제테러세력에 대한 강경한 방침이 설정되었을 뿐

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미국사회전반에 확산되는

계기가 되었음.

□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9.11 테러사태 1주년을 맞이하여 9.11 테러사태가 미국

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, 향후 미국경제를 전망하고자 함.

2. 9.11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

가 . 개요

□ 전체적으로 9.11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

되나, 테러와의 전쟁수행 및 본토방위 등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로 재정수지

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중·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영향 역시

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.

1) 세계무역센터 붕괴 희생자가 2,819명, 펜타곤 희생자가 189명, 펜실베니아 항공기추락 희생자가
44명 등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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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정부 ,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, 이하 연준리)는 9.11 테러사태로 인

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히 대처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어, 대부

분의 경제적 영향은 소멸된 것으로 분석됨.

-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경제의 불투명한 전망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되

고 있는바,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업무의 불투명성, 기업수익성의 저하, 경상수지적

자 확대 등에 기인함.

- 그러나 9.11 테러사태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과 추가테러 위협 역시 존재하고

있어, 관련 재정지출은 재정수지의 악화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.11

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.

나 . 단기적 영향

□ 9.11 테러사태는 3,052명의 인명피해, 272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재산피해

(추산),2) 뉴욕 맨하탄 지역 사무실 중 30% 소멸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

며,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미국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음.

- 2000년 하반기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2001년 3월 경기정점(NBER

발표)을 기록한 이후 침체국면에 접어들었으나, 9.11 테러로 인해 경기침체가

심화되었음(최근 동향은 3절에서 논의).

- 9.11 테러사태로 인해 9월 개인소비지출이 전월대비 1.17% 하락하는 등 소비

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,3) 8월 4.9%이던 실업률이 12월 5.8%로 급등하는

등 고용상황 역시 크게 악화되었음.

- 산업생산 역시 크게 위축되었었는데, 9월의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.07%

하락하여 1990년 11월(-1.33%) 이후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음.4)

2) 민간기업피해 140억 달러, 주정부 및 주정부기업 피해 15억 달러, 연방정부피해 7억 달러, 구
조·청소 등 부대비용 110억 달러 등이 구체적 내용임. OECD (2002), The Economic
Consequen ces of Terrorism .

3) P . 7의 <그림 2> 참조.
4) P . 9의 <그림 3>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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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영향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고 미국경제는

2002년 상반기까지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바, 이러한 미국경제의 탄

력적인 움직임은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

가됨.

- 앞서 지적한 단기적인 영향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는데, 산업생산, 개인소

비지출, 고용상황 모두 2001년 연말을 고비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음.

- 9.11 테러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

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인데, 연준리는 불확실성 제고로 인한 금융시장의

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정책 초점을 맞추었음.

뉴욕 증권시장이 테러 이후 재개장하기 직전(9월 17일) 연준리는 0.5%포인

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며, 유럽중앙은행(ECB, 500억 달러), 영란은행

(300억 달러), 캐나다은행(100억 달러) 등과 통화스왑협정을 맺어 달러의

유동성 확보에 대비함.

<그림 1> 연준리의 금리인하정책

자료: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h ttp :/ / w w w .federalreserve .gov /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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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정부 및 의회의 위기관리정책도 급속한 회복에 일조하였던바, 9월 14

일 미 의회는 4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승인하였으며 항공산업에

대한 지원(직접지원 50억 달러, 연방대출보장 100억 달러) 역시 승인되었음.

<표 1> 각종 사태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보조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사태 시점

경제적 손실(A) 경제적 보조(B) 경제적 손실

대비 보조 비율

(B/ A)파괴
생산

손실
합계 보험

정부

보조
합계

9.11 테러 2001. 9 20.0 40.0 60.0 15.0 40.0 55.0 91.7

LA 지진 1994. 1 15.1 9.4 24.5 2.5 11.6 14.1 57.6

중서부 홍수 1993 여름 4.5 7.0 11.5 1.0 5.2 6.2 53.9

Andrew 허리케인 1992. 8 16.6 8.4 25.0 10.5 7.8 18.3 73.2

캘리포니아 지진 1989. 10 6.8 3.5 10.3 1.0 4.9 5.9 57.3

Hu go 허리케인 1989. 9 6.3 3.0 9.3 2.7 2.0 4.7 50.5

주: 9.11 테러의 경우 구조 및 청소 등의 부대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생산손실은 추정 금액임.

자료: Econ om y .com

다 . 중·장기적 영향

□ 9.11 테러사태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영향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, 중·장기

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수지의 악화가 미국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

으로 전망됨.

- 테러가 발생하기 전인 2001년 6월 대대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한 부시행정

부는 미 의회가 승인한 400억 달러의 긴급자금지원 이외에도 올 3월 재정지출

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을 수립하였음.

- 이와 아울러 2003회계연도(2002년 10월∼2003년 9월)에는 본토방위 (Homeland

Security) 및 해외 테러전쟁의 수행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 포함되었는데 , 총

국방비는 전년대비 9.52% 증가한 3,680억 달러에 이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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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 부시행정부는 올 6월 테러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토방위부

(D 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)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

상원과 협의중에 있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임.

- 이에 따라 미의회예산청(CBO)은 1998회계연도 이후 2001회계연도까지 흑자기

조를 유지하였던 재정수지가 2002회계연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05회계연

도까지 적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함.

<표 2> 미 연방예산전망

(단위: 10억 달러)

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
2003∼07

합계

2003∼12

합계

127 -157 -145 -111 -39 15 52 -229 1,015

자료: 미의회예산국, The Budget an d Economic Outlook, Au gu st 2002.

□ 2006회계연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중·장기

적으로 불안한 요소 역시 내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바, 부시행정부의

조세감면 영구화 계획과 미국사회의 노령화 등이 불안요소임.

- 부시행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정책을 영구화할 계획

을 가지고 있는데, 이 계획이 승인된다면 연방재정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

흑자전환전망이 불투명해질 것임.

- 또한 베이비 붐 세대가 사회보장(Social Security)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08

년과 메디케어(Medicare)를 받게 되는 2011년부터 사회부문에 대한 연방지출

이 대폭 확대될 것인바, 현 추세라면 사회부문 연방재정지출이 2030년에는 현

수준의 2배가 되고, GDP의 15%에 이르는 막대한 수준이 될 전망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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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미국경제의 최근 동향 및 평가

가 . 개요

□ 9.11 테러사태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충격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

업지배구조 (Corporate Governance) 및 회계업무의 불투명성 , 기업의 수익성

저하 ,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

연되고 있음.

- 지난 7월 31일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국민소득계정 통계를 새로이 발표하였

는데, 미국경제는 2001년 1/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5)을 보인

것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긴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평가되며 올 2/ 4분기 들

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.

<표 3> 미국의 주요 거시지표 증가율 추이

(단위: %, 전기대비연율)

2001 2001. 1/ 4 2001. 2/ 4 2001. 3/ 4 2001. 4/ 4 2002. 1/ 4 2002. 2/ 4

실 질 G D P 0.3 -0.6 -1.6 -0.3 2.7 5.0 1.1

개인소비지출 2.5 2.4 1.4 1.5 6.0 3.1 1.9

총민간국내투자 -10.7 -19.7 -17.6 -5.2 -17.3 18.2 8.3

수 출 -5.4 -6.0 -12.4 -17.3 -9.6 3.5 12.3

수 입 -2.9 -7.9 -6.8 -11.8 -5.3 8.5 22.8

정 부 지 출

GDP디플레이터

3.7

2.4

5.7

3.7

5.6

2.5

-1.1

2.5

10.5

-0.5

5.6

1.3

1.4

1.1

주: 수출과 수입은 서비스부문 포함.

자료: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(BEA), N ational Income and Product A ccoun ts, Second Quarter 2002

GDP and Revised Estimates: 1999 Through First Quarter 2002, Ju ly 31, 2002와 Gross

Domestic Product: Second Quarter 2002 (Prelimiary), Au gu st 29, 2002.

5) 기존의 통계에 따르면 1분기(2001년 3/ 4분기)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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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러나 2001년 2/ 4분기 성장률이 -1.6%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예상보다

경기침체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번 경기침체가 과거 경기침체에 비

해 그 정도가 약하였다 (Mild Recession)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.

나 . 개인소비지출

□ 새로이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6) 통계에 따르면, 전체적으로 과거의 통계보다

소비지출성장의 견조세가 약화되었으나, 지난 5월(전월대비 -0.03%)을 제외하

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<그림 2> 개인소비지출 및 가처분 개인소득 변동 추이

료: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h ttp :/ / w w w .federalreserve .gov / )

- 지난 12월 증가세로 반전된 개인소비지출은 올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

다가 5월 들어 잠시 주춤하였으나 6월 전월대비 0.50%, 7월 전월대비 0.97%

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.

6) 지난 8월 2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올 6월 통계와 1999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의 새
로운 통계를 발표하였고, 올 7월 통계는 8월 30일 발표되었음. US Dep artm en t of Com m erce
BEA, Personal Income: June 2002 and revised January 1999 through M ay 2002, Au gu st 2, 20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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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가 마이너스 富의 효과 (N egative Wealth Effect)를 보

일 가능성도 있으나 ,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

음.

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거래 평균가격은 20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 12

월 전월대비 10.5% 증가한 이후 올 7월까지 21∼23만 달러에 머물고 있으

며 , 신규주택거래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며 올 7월 한달동안 100만호를 넘

어서 101만 7천호를 기록하였음.

또한 주식거래 가계비중이 40%로 추산되는데 반해, 주택소유가계비중은

2002년 2/ 4분기 67.6%이어서 부동산시장이 미국 소비자의 富에 미치는 영

향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됨.

Merrill Lynch의 보고서에 따르면,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가계의 소비증대

효과는 같은 비율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

으로 파악되고 있음.

그리고 주식투자자의 주된 주식투자목적이 은퇴후 노후보장이므로 주식시장

의 침체로 개인소비지출이 위축되기보다는 은퇴시점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

능성이 더욱 큰 실정임.

다 . 산업생산지수

□ 7월 현재 산업생산지수 (8월 15일 발표 )는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, 이러

한 상승세는 석유화학제품(SIC=29), 섬유제품(SIC=22)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

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.

- 2000년 9월을 정점(146.8)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12월

바닥(136.7)을 친 뒤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 현재 140.7로 저점대비 2.93% 증

가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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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3> 산업생산지수 변동 추이: 1998년 이후

자료: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(h ttp :/ / w w w .federalreserve .gov / )

- 전통산업의 경우 내구재 및 비내구재 부문의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상승

하고 있는데, 자동차(SIC=371), 철강(SIC=331∼2)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짐.

2001년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철강산업의 생산지수는 지난해 12월 바닥을

형성한 뒤 올 7월 현재 123.7로 저점대비 30.7%나 증가하였음.

지난해 10월 바닥을 치며 다른 산업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자동차산업 역

시 올 7월 현재 191.6을 기록하며 저점대비 21.8% 증가하였음.

그러나 산업기계(SIC=35)의 회복세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아 저점대비 4.0%

증가에 그쳤으며, 섬유(SIC=22), 화학(SIC=28)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오히려

하락세로 반전되었음.

- IT산업의 경우 반도체 (SIC=3672∼ 9)의 생산은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

반면 , 컴퓨터 (SIC=357)의 생산은 지난 4월 이후 주춤해지고 있으며 통신기

기 (SIC=366)부문의 생산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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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산업의 생산지수는 올 7월 현재 저점(2001년 8월)대비 25.4% 증가하

며 반도체경기회복은 IT산업의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으며, 컴퓨터산업은 최

근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7월 현재 생산지수는 저점

(2001년 9월)대비 11.9% 증가하였음.

그러나 통신기기의 생산지수는 2000년 9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, 7

월 현재 정점대비 하락폭은 -31.6%에 이름.

OECD는 최근 발표된 보고서(OECD Inform ation Technology Outlook,

June 27 2002)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IT설비투자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

고 IT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(Remain Strong) 밝혔음.

라 . 자본재 신규주문

□ 2001년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투자지출은 지난해 연말

부터 회복기미를 보였으나 , 올 6월 들어 미국 금융시장이 침체되면서 불안

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<그림 4> 자본재 신규주문: 국방부문 제외

자료: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(h ttp :/ / w w w .cen su s.gov /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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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자지출의 월별 동향을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비국방부문 자본재 신규주문

(N ew Orders of Nondefense Capital Goods)은 올 6월 510.4억 달러(1996년 8

월 이후 최저수준)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9.13% 하락하였음.

- 이는 올 2/ 4분기부터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경기회복에 대

한 확신이 낮아지자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바, 향후 변동

추이가 주목됨.

마 . 경상수지적자

□ 지난해 3/ 4분기까지 경기침체로 잠시 축소되었던 경상수지적자가 2002년 연

초의 경기회복세와 함께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음.

-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지난해 3/ 4분기 913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나, 2002년

1/ 4분기에 1,12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, GDP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은 2001년

-3.9%로 높은 수준임.

-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2002년 들어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

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바,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대외채무에 대한

부담을 가중시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해외자본 유입

을 저해하여 급격한 달러화의 약세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.

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

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제(N ew Economy)로 대변되는 미국경제의 생

산성 향상 현상으로 인해 對美해외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하였기 때

문임.

그러나 엔론사태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對美해외투자

자금이 감소하면서 6∼ 7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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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향후 전망 및 불안요인 평가

□ 미국경제는 엔론사태 이후 기업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 및 회계업무

의 불투명성, 기업의 수익성 저하,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

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, 개인소비지출 및 기업의 투자지출

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-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는 개인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

회복세를 위축시켜 실물부문마저 불안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음.

□ 이상과 같은 불안요인들이 단기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

어, 향후 미국경제는 당분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지도 회복되지도 않는

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.

- 주식시장의 침체7)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그 영향이 상쇄되어왔으나,

주식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개인소비지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

능성이 큼.

-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 정부의 회계

관리강화정책으로 인해 개별 기업 CEO의 관심8)은 향후 투자계획보다 회계장

부의 투명성 제고로 이전되고 있어, 당분간 기업투자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은

낮은 실정임.

□ 또한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상쇄해온 주택시장에 대

해 , 최근 거품논쟁 및 붕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화될

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
7) 2000년 3월 이후 지난 7월 25일까지 주식시장의 침체로 발생한 총 손실규모는 8.1조 달러에 이
르는 것으로 추정됨. Merrill Lynch, W eekly Economic & Financial Commen tary , Ju ly 26, 2002.

8)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각 기업의 CEO에게 개별기업의 금융상황에 대한 보고서(Fin ancial
Statem en ts)를 8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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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부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현 미국경제의 상황이 10년전 일본과 유사하

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, 1990년대초 일본경제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

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는데 최근 미국경제의 디플레이

션 (D eflation)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함.

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, (1) 기업 및 가계 부채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

게되어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고, (2)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현금보유

유인을 증대시켜 소비가 지연될 것이며, (3)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하락할 것

임.

- 그러나 미국경제의 버블은 일본의 금융 및 부동산시장 버블보다 미미한 수

준인바, 1986∼91년동안 일본의 地價상승률(100%)은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택

가격 상승률(20%)의 5배임.

- 또한 비효율적인 대출관행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은행들이 부실하였던 반면,

미국의 은행경영은 건실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와

그에 따른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임.

□ 따라서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, 저인플레 기조 등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안

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, 미국경제는 더블딥 (D ouble D ip)이나 심각한 금

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은 실정임.

-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 다소 둔화된 상태를 보였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난

해 4/ 4분기 이후 재고조정에 의한 생산회복에 힘입어 금년 1/ 4분기 8.4%로

지난 1983년 2/ 4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.

□ 따라서 개인소비지출 및 산업생산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

지하고 있으나, 기존 통계치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2002년 경제성장률은 2.0%

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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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MF, OECD 및 투자은행들은 올 미국경제가 2.5%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

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, 대부분의 전망이 수정된 GDP 통계치를

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망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.

□ 2003년 이후 미국경제는 이라크 침공 및 유가급등, 금융시장의 불안지속 등

과 같은 불안요인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, 잠재적 경제성장률 (3.0∼3.5%)

수준의 경제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<표 4> 기관별 미국경제 전망

(단위: %, 전기대비연율)

2001년 2002년 2003년
2002년

1/ 4 2/ 4 3/ 4 4/ 4

IMF

0.3

2.3 3.4 - - - -

OECD 2.5 3.5 3.5 3.4

DRI-WEFA* 2.4 3.4 1.5 1.8 2.7 3.4

Merrill Lynch 2.5 3.8

5.0

1.1

2.0

3.0

3.5 3.5

JPM organ 2.7 3.2 4.0 4.0

Deu tsch e Bank 2.9 3.9 3.1 4.3

주: * DRI-WEFA의 분기별 전망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.

자료: IMF, W orld Econ om ic Ou tlook, Ap ril 2002.

OECD, OECD Econ om ic Ou tlook, Ju ne 2002.

DRI-WEFA, In c., World Overview , Ju ne 2002.

Merrill Lynch, Weekly Econ om ic & Fin ancial Rep ort, Au gu st 2002.

JPMorgan , Global D ata Watch, Ju ne 2002.

Deu tsche Bank, US Econ om ic Weekly, Ju n e 20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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